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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권영은(2024)의 연구에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방대한 이민정

책 담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심층적 인식 구

* 본 논문은 권영은(2024)의 박사학위논문의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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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접근에서 두 가지 이론이 사용되었다. 먼저 프레이밍 이론

은 대중 인식의 방향성과 감정적 반응을 설명하는 유력한 틀이다. 그리고 집단 간 

접촉 이론은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재설계와 제도적 접촉 기획을 강조하며, 프레이밍된 접

촉 효과라는 통합적 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접

촉 방식, 프레임 유형, 지역적 조건과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됨을 보여준

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국가 발전의 대상이자 사회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전환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법제나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 모두의 인식 재정립

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방안 요구된다. 

|주제어| 이민정책, 이민정책, 이민자, 사회통합, 프레이밍 이론, 접촉 이론, 빅데이터, 

인식, 정책 수용성, 반다문화 정서

1. 들어가기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

조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이민 인구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민 배경을 가지는 이민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89%(법무

부, 2025)에 달하여, 다문화 국가의 기준점으로 간주되는 5%에 근접하

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압력은 이민 관련 정책의 형식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동인(motive/動因)으로 작용해 왔다(권영은, 2024). 

초기 한국의 이민 관련 정책은 제1차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하 제1차 외국인정책)1)으로 출발하여 주로 관리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

1) 법무부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에 근거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외국인정책을 핵심용어로 사용하였다. 그

러나 제4차 외국인정책에서부터”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통합

과 국적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의미 한다. 

‘라고 제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외국인정책은 이민정책, 외국인은 이민자 로 용

어를 사용한다(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p6 인용). 다만 외국인근로자 등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와 법무부에서 고시한 제 1, 2, 3,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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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제1차 및 제2차 외국인정책(2008-2017) 시기에는 이민자 유입에 

대한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했으나, 결혼이민자 지원에 편

중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문제, 인권 보호 체계의 미흡함 등 여

러 한계에 직면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제3차 외국인정책

(2018-2022)은 국민과의 공존과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특히 제4차 외국인정책(2023-2027)은 “이민자가 국민과 함

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이민

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을 주요 정책 목표로 포함했다(법무부, 

2023). 이는 이민정책이 단순한 이민자 관리를 넘어 국가의 인구 및 경

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이민정책이 단순한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공존, 공감, 공동번영

이라는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광범위한 사회

적 합의와 통합적인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책적 변

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내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 및 관용 등의 시민의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

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오개념이 만연하여 막연한 두려움의 존재로 

부각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권영은, 2024).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신청 사태를 들 수 있다(고성식, 2018). 당시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적인 내용이 확대되면서 일부 대중들

은 난민협약 탈퇴 및 난민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까지 제기했다. 이는 

대중2)의 인식이 이민정책의 실행과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부정

적인 대중 정서가 정책 실행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권기헌, 

2019). 통계청의 2023년 한국사회동향 연구에서도 이민자를 사회의 일

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사적 

의 기존 명칭은 본 연구의 정의에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2) 독일 학자 군터 게바우어(Gunter Gebauer)와 스벤 뤼커(Sven Rueker)는 새로운 대

중의 등장을 알린다. 대중(der Massen)을 시위 집단을 가리킬 때는 군중(crowd)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서 신문 독자나 방송 시청자를 가리킬 때는 

공중(public)의 의미로도 쓰고, 문화 주체를 가르킬 때는 대중(mass)의 의미로도 쓴

다(염정용, 2020). 본 연구에서도 염정용(2020)의 문화 주체 의미로서의 용어인 대중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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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외부인을 가깝게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인됐다(통

계청, 2023). 이러한 반다문화 정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시위 및 집

회를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전의령, 2020).

이에 따른 문제의식에서 권영은(2024)은 데이터를 활용해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발전 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이민정책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

고,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권영은(2024)의 정량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프레이밍 이론(Framing Theory)3)과 집단 간 접촉 

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4)을 적용하여 이민정책 인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이론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즉 프레이밍된 접촉 효과(Framed Contact Effect)를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특정 프레임 하에서의 접촉 양상이 이민정책 수용성과 사회통합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민자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전

략적 담론 설계와 구조화된 집단 간 접촉 프로그램, 그리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실천적 역할이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

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3) 인지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 제시 방식이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으

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프레이밍은 인지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 제시 방식이 미

치는 강력한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엔트맨(Entman)은 프레이밍을 “인지된 현실

의 일부 측면을 선택하고 의사소통 텍스트에서 더욱 현저하게 만들어, 특정 문제 정

의, 인과적 해석, 도덕적 평가 및 설명되는 항목에 대한 처리 권고를 촉진하는 방식”

으로 정의한다(Entman R. M., 1993). 대중 인식적 측면에서 갈리아 외(Gallya et 

al.)의 프레이밍 이론은 미디어와 정치 엘리트가 특정 이슈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대

중의 인식과 정책 선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Gallya L. et al., 

2024). 

4) 집단 간 접촉 이론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이 이론은 1954년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의 저

서 �편견의 본질(The Nature of Prejudice)�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형태로 제시되

었다(Gordon W. Allport, 1954). 후속 연구로 도미닉 아브람스(Dominic Abrams)

의 연구에서 집단 간 접촉 이론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긍정적인 접촉이 편견을 감소

시키고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Dominic Abra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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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이민정책 환경의 변화 

한국의 이민정책은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공식화

되었으며, 이후 고용허가제, 재중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함께 발

전해 왔다.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5년 단위의 이

민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1차 외국인정책(2008∼2012)

은 우수 인재 유치와 이민자의 사회 적응 지원 분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차 외국인정책(2013∼2017)은 다양한 요구를 반영

한 균형 잡힌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었으

나, 결혼이민자 지원 편중 등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

면서 제3차 외국인정책(2018∼2022)은 지난 10년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

시하며, 국민과의 공감과 공존을 정책 목표에 본격적으로 포함했다. 이 

시기는 선순환적 이민 환경 마련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간주되었다 제4

차 외국인정책(2023∼2027)은 제3차 외국인정책의 기조를 이어받아 “국

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삼았다. 특히 290명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단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

하여 정책 과제에 반영한 점이 차별점으로 부각된다(권영은, 2024). 

이와 같은 이민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

라, 변화하는 국가적 우선순위와 대중의 압력을 반영한 결과이다. 초기 

이민정책의 순수한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제3차, 제4차 이민정책에서 

공존과 국민 공감을 강조하는 것은 이민정책이 더 이상 하향식 접근만

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내재되어 있다. 이는 경제적, 행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음을 의

미하며, 성공적인 이민정책 성과를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과 사회통합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 수용성은 그에 비례하지 않는

다. 이민정책이 점차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안보 위협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향이 높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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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법체류⋅범죄⋅문화충돌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집단 위협 감정

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같은 사례는 이

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민정책 변화의 핵심 동인이

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자 

노동력 유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E-9)에 의한 

이민자 인력 도입 규모는 2023년 약 12만 명에서 2024년 16만 5천 

명으로 37.5% 증가했다. 또한 고숙련 이민자 전문 인력과 유학생 유치

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필요성이 이민자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다문화 정서와 부정

적 인식이 만연하게 나타난다. 특히 불법체류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

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는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현실 사이에 존재

하는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권영은, 2024). 

정책학에서 정책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 존엄성을 

충분히 실현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결정, 집행 그리

고 평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 그리고 과거 지향적 문제와 미래 지향적 탐색

을 포괄하는 분석적 행위로 볼 수 있다(사공영호, 2008). 즉 정책 분석

도 과거의 정책을 점검함과 동시에 평가를 통한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새로운 정책을 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접촉 이론과 프레이밍 이론의 두 

가지 주요 사회 심리학적 개념을 정책적 접근으로 탐구한다. 특히 접촉 

이론에 대한 광범위한 메타 분석과 최근 개발된 접촉 형태들, 그리고 

의사결정 및 인식에 있어서 프레이밍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었다. 

2.2. 프레이밍과 접촉 이론의 관점

이민정책 변화 과정에서 존재하는 괴리는 프레이밍 이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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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 정부와 엘리트 집단은 이민을 인구학적 문제에 대한 

경제적 해결책으로 프레이밍하며,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인력난, 근로자, 기업, 투자와 같은 키워드를 통해 이민을 경제적 필요

성 프레임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대중은 이민을 사회적, 안보적 관점에

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안보 위협 프레임으로 나타난다. 고프

만(Goffman)의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을 조직하는데 프레임이라는 정신적 틀

을 사용한다.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평가하며,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안한다(Goffman E., 1974). 엔트만

(Entman)은 프레이밍을 인지된 현실의 특정 측면을 선택하여 소통 맥

락에서 더 두드러지게 만들고, 이를 통해 특정 문제 정의, 인과적 해석, 

도덕적 평가 또는 해결책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Entman R. M., 

1993). 대중 담론에서 불법체류와 범죄와 같은 부정적 키워드가 지속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미디어와 정치 엘리트가 이민을 공공 안전 문제

와 연결하는 안보화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프레이밍은 대중의 태도를 더 제한적이고 비관용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반다문화 정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이민정책 실행 과정에서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트버스키 외(Tversky et al.)의 연구는 프레이밍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실험에서, 구한 생명과 잃은 생명으로 프레이밍된 

동일한 아시아 질병 문제를 제시했을 때, 참가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극

적으로 반전되었다. 이는 프레임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문제를 평가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레이밍의 위치를 살펴보면, 프레

임은 의사소통 과정의 네 가지 주요 위치가 있다. 네 가지 위치는 의사

소통자(커뮤니케이터), 텍스트, 수신자, 그리고 문화를 말하며, 이 위치

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자는 자신의 신념 체계를 구성하는 프

레임에 따라 무엇을 말할지에 따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 

텍스트에는 특정 키워드, 상용구, 고정관념화된 이미지, 정보 출처, 주제

를 강화하는 사실 또는 판단의 묶음 등을 통해 프레임이 나타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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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의 사고와 결론을 안내하는 프레임은 텍스트 내의 프레임이나 의사

소통자의 프레이밍 의도를 반드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는 사회 

집단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담론과 사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프레임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다(Tversky A. et al., 1981). 

대중의 인식이 이민정책의 실행과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신청 사태는 대중의 막연한 두려움과 언론 및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선정적인 내용의 확산이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

대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 사례이다. 이 시기 대중의 막연한 두려움은 단순히 미디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적 불안감이나 문화적 가치, 특정 

집단의 선입견과 상호작용하며 증폭되었다. 미디어는 이러한 두려움을 

선정적인 내용으로 확대하여 안보 위협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이는 대중의 반다문화 정서를 강화하는 순환적 과정을 형성하였다. 한국 

정부가 제3차 및 제4차 외국인정책에서 국민 공감을 정책 목표로 명시

적으로 강조한 것은 대중 인식의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이며, 이는 대중

의 인식이 이민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을 의미한다. 

한편, 대중의 부정적 인식은 집단 간 접촉 이론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집단 간 접촉 이론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올포트는 편견 감소를 

위해서는 동등한 지위(Equal Status), 협력(Intergroup Cooperation), 

공동 목표(Common Goals), 그리고 제도적 지원(Support of Autho-

rities, Law, or Custom)과 같은 긍정적 접촉 조건이 필요하며, 이것

이 충족되었을 때의 접촉이 편견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Gordon W. Allport, 1954).5) 올포트의 접촉 가설을 광범위하게 지지

해온 대표적인 연구로 페티그루 외(Pettigrew et al.)의 메타분석 연구

5) 올포트가 제시한 4가지 핵심조건에서 평등한 지위는 만나는 집단 간의 지위가 평등해

야 하고, 공통의 목표는 함께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협력은 경

쟁이 아닌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지원은 법, 제도, 권위

자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접촉은 효과적

으로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Gordon W. Allport,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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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최적의 조건 하에서 접촉이 편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Pettigrew T. F. et al., 2006). 

접촉 연구는 직접적인 대면 상호작용을 넘어 확장되어왔다. 라이트

(Wright)의 연구에서 확장 접촉(Extended Contact)은 외부 집단 구성

원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내부 집단 구성원을 알거나 관찰하는 것

만으로도 편견 감소에 충분하다고 제안했다(Wright S. C., 1997). 마찌

오타 외(Mazziotta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교차 집단 상호작용을 담

은 비디오 클립을 시청하는 것이 외부 집단에 대한 태도 개선에 기여했

다고 주장하였다(Mazziotta et al., 2011). 크리스프 외(Crisp et al.)

가 제시한 상상 접촉(Imagined Contact)은 외부 집단 구성원과의 사

회적 상호작용을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포함하여 편견 감소

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제공했다(Crisp R. J. et al., 2012).

반면, 부정적 접촉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기 접촉 연구는 

주로 긍정적인 접촉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 연구는 부정적인 

집단 간 접촉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프 외(Graf et al.)

는 긍정적인 접촉 경험보다 부정적인 접촉 경험이 집단 간 태도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Graf S. et al., 2014).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편견을 줄이는 긍정적인 접촉의 능력보다 편견을 증가

시키는 부정적인 접촉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

서 이민자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다문화 정서와 혐오증이 지속되

는 것은 긍정적인 접촉 조건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접촉 경험

이 편견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포트의 연구에서는 

잘못된 조건에서의 접촉은 편견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Gordon W. Allport, 1954). 

대중 담론에서 불법체류와 범죄와 같은 부정적 키워드가 두드러지는 

현상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집단 위협 인식을 고조시키며, 긍정적인 집단 

간 접촉 기회를 제한하고 편견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 모스크 사원 건축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 사

례는 이질적인 종교와 문화적 차이가 재산권 침해나 소음과 같은 부정

적 프레임으로 연결되어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는 다시 해당 외국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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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부정적 접촉 경험은 미디어를 통해 문화적 충돌이나 지역 사

회 위협으로 프레이밍되어 대중의 집단 위협 인식을 고조시킨다는 점이

다. 또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편견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민정책은 단순히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미 있는 

집단 간 접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3. 2018-2024년 대중 및 학술 인식 분석

권영은(2024)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이민정책 담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파이썬 크롤러를 활용하여 학술 문헌(RISS), 언

론 보도(50개 언론사),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총 38,512

건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TF(Term 

Frequency),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 N-gram 분석, 그리고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사회연결망 분

석을 사용했다. 상세한 원본 데이터는 방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핵심 분

석 결과에 중점을 두어 제시한다. 

3.1. 제3차 외국인정책 시기(2018-2022) 분석 결과 

제3차 외국인정책 시기는 한국 사회가 글로벌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녔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 사건들

이 이민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는 2018년 예멘 난민 입

국, 2021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 2023년 우크라이나 고려인 

입국 등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 유입이 있었으며, 이는 대중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상이한 관점으로 접근하게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대구 모스

크 사원 건축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대와 같은 갈등 사례가 발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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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박중엽, 2025).

권영은(2024)의 연구 결과에서 주요 키워드 및 토픽(TF, TF-IDF, 

LDA 분석)은 다음과 나타났다. 학술 문헌, 언론 보도, 네이버 블로그 

등 모든 출처에서 외국인과 정책은 일관되게 최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먼저, 학술 문헌은 기업, 사회, 다문화,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핵심 

토픽으로는 난민, 외국인근로자, 서비스, 기업 등이 도출되어, 이민자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 측면과 다문화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한 학술적 관심

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언론 보도는 정부, 투자, 지원, 코로나를 주요 

키워드로 다루었다. 특히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와 같은 이민자 투자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민자에게 미친 영향(예: 마스크 구매 차별, 

긴급재난지원금 제외)에 대한 보도가 두드러졌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

황에서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한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출입국, 법무부, 다문화가 높은 빈도를 보였으

며, 가칭 이민청, 이민부 등 설립 논의와 관련된 담론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권영은, 2024).

부정적 인식의 확산(N-gram, CONCOR 분석) 결과에서는 다음과 나

타났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에서 불법체류 키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

으며, N-gram 분석에서도 불법체류-외국인의 연결 강도가 높게 나타났

다. CONCOR 분석 결과,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불법체류, 범죄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키워드들이 군집을 형성했다. 제3차 시기 전반

에 걸쳐 차별, 인권, 범죄 등 부정적 요소가 포함된 키워드들로 구성되

었다(권영은, 2024). 분석 결과에서 긍정적 인식과 관련된 키워드는 명

확히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는 부정적 키워드가 담론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은 결혼, 노동, 인구, 한국어, 체류와 같은 키워

드들이 학술 문헌, 언론 보도,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통된 토픽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제3차 시기에도 이민정책이 여전히 이민자 관리 차원 또는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인식이 지배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 학

술 문헌은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연구에 중점을 두었지만, 네이버 블로

그와 같은 대중 담론에서는 불법체류와 범죄와 같은 키워드가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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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권영은, 2024).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학술적 담론에서의 보다 

포괄적인 사회통합과 이해를 지향하는 것과 대중 인식에서의 안보 및 

법적 지위와 같은 즉각적인 우려에 대한 초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보여준다. 제3차 외국인정책의 목표였던 국민 공감이 대중 담론에서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3.2. 제4차 외국인정책 시기(2023-2024) 분석 결과

제4차 외국인정책 시기에는 이민청 설립 논의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

다. 이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있는 이민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

다. 주요 키워드 및 토픽에서는 외국인과 정책이 여전히 모든 출처에서 

최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학술 문헌은 연구, 사회, 분석, 지역에 지속

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예측, 의견, 제정, 고령화, 유치, 역사 등

의 토픽이 도출되어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학

술적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언론 보도는 지원, 정부, 지역, 기업, 

근로자, 인구를 강조했다. 이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

으로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미디어의 초점을 반영하며, 특히 지역 발전

과의 연계성을 부각했다. 네이버 블로그는 언론 보도와 유사하게 출입

국, 법무부, 이민, 비자, 근로자, 체류 등의 키워드를 자주 사용했으며,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권영은, 2024).

권영은(2024)의 연구 결과에서 인구학적 관심의 측면에서 나타난 인

구와 주민은 언론 보도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새롭고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는 이민정책의 주요 동인으로서 인구 변화와 지역 소멸에 

대한 대중적 담론이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

심 증가는 노동력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론 보도 토픽에서 

대학원이 나타난 것은 다문화 연구 관련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나 유

학생의 비자 변경 및 취업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고숙련 이민자 전문 인력과 유학생을 유치하

여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지향과 맞닿아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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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의 교육적 연계성을 보여준다(권영

은, 2024).

용어 사용의 차이에서 N-gram 분석 결과, 학술 문헌은 이민-정책을 

주로 사용한 반면, 대중 매체(언론 보도 및 블로그)는 외국인-정책을 주

로 사용했다고 나타났다. 이는 용어의 일관된 정의가 필요함을 시사한

다. 또한 제4차 외국인정책 시기에는 학술 연구와 대중적 관심이 지역, 

정부, 지원, 기업, 근로자, 인구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 감소와 인력난이라는 경제적 필요성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

단에서 점차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권영은, 2024). 이러한 

인식의 수렴은 정책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3.3. 이민정책 담론의 주요 키워드 및 핵심 토픽 비교 분석

권영은(2024)의 연구에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이민정책 관련 

담론에서 나타난 주요 키워드와 핵심 토픽을 학술 문헌, 언론 보도, 네

이버 블로그 세 가지 출처별로 비교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

의 <표 1>은 권영은(2024)의 방대한 분석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각 출처와 시기별 인식의 수렴 및 차이를 제시하였다. 

특히 TF, TF-IDF, LDA, N-gram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핵심적인 담

론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출처 /

시기

제3차 외국인정책 시기 

(2018-2022)

제4차 외국인정책 시기 

(2023-2024)

학술

문헌

주요 키워드: 외국인, 정책, 기업, 

사회, 다문화, 연구 

핵심 토픽: 외국인 관리(난민, 외

국인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업, 

다문화 사회, 사회통합

주요 키워드: 외국인, 정책, 연구, 

사회, 분석, 결과, 영향, 다문화, 

지역, 주민 

핵심 토픽: 정책 예측, 고령화, 인

재 유치, 지역 분권화, 한국 사회

에 대한 학술 연구

<표 1> 이민정책 담론의 주요 키워드 및 핵심 토픽 비교 (20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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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레이밍 및 집단 간 접촉을 통한 인식 재해석

4.1. 프레이밍 이론의 적용: 이민정책에 대한 대중 담론 형성

프레이밍 이론은 미디어와 정치적 담론이 이민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

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프레이밍 이론은 미디어

와 정치 엘리트가 특정 이슈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대중의 인식과 정책 

선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Gallya L. et al., 2024). 그

러나 대중은 단순히 프레임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불안감, 문화적 가치, 개인적 경험과 상호작용하며 특정 프레임

출처 /

시기

제3차 외국인정책 시기 

(2018-2022)

제4차 외국인정책 시기 

(2023-2024)

언론 

보도

주요 키워드: 외국인, 정책, 정부, 

투자, 지원, 기업, 코로나 

핵심 토픽: 외국인 투자 정책, 코

로나19가 외국인에 미친 영향, 지

역/산업 측면, 위기 시 대중 인식

주요 키워드: 외국인, 정책, 지원, 

정부, 지역, 기업, 근로자, 인구, 

투자 

핵심 토픽: 지역 발전, 노동력 확

대, 인구 감소 해결책, 이민청 설립

네이버 

블로그

주요 키워드: 외국인, 정책, 출입

국, 법무부, 다문화, 불법체류 

핵심 토픽: 이민청 설립, 통합, 

노동, 결혼, 코로나19, 불법체류

주요 키워드: 외국인, 정책, 출입

국, 법무부, 이민, 비자, 근로자, 

정부, 지원, 체류 

핵심 토픽: 이민청, 인구, 결혼, 비

자 개선, 불법체류, 투자 기업, 취

업 신청

전체 

시기 

수렴

공통 키워드: 외국인, 정책, 다문화, 근로자, 인구, 지역, 지원, 정부 

중복 토픽: 결혼, 노동, 인구, 한국어, 체류

전체 

시기 

분산

부정적 키워드(블로그): 불법체류, 차별, 범죄 

용어 사용(N-gram): 학술(이민-정책) 대중 매체(외국인-정책)

출처: 권영은(2024)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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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 불법체류와 같은 부정적 키워드가 대중 담론에서 지속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미디어와 정치 엘리트가 이민을 공공 안전 문

제와 연결하는 안보화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이러

한 프레이밍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집단 위협 인식을 고조시키고, 긍정적

인 집단 간 접촉 기회를 제한하며 편견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 안보 위협 프레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불법체류와 범죄와 같은 키

워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대중 인식에 강력한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 프레임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언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

적인 내용으로 확대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미디어와 정치 

엘리트가 이민에 대한 대중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프레이밍 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Tversky A. et al., 1981). 이 시

기 대중의 막연한 두려움은 기존의 문화적 이질감이나 사회경제적 불안

감과 결합하여 미디어의 선정적 보도를 통해 안보 위협 프레임으로 증폭

되었다. 이는 난민 수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

다. 이는 대중이 프레임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지

적 틀과 상호작용하며, 프레임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체류의 높은 빈도는 이러한 위협 프레임이 대중 의식에 깊이 뿌리내

려 이민정책의 다른 측면을 가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안보 

프레임은 대중의 태도를 더 제한적이고 비관용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반다문화 정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정 프레이밍 선택이 사회

적 결속과 정책 수용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Gallya L. et al., 2024; Visintin E. P. et al., 2024). 

경제적 필요성 프레임에 대해 살펴보면, 인력난, 근로자, 기업, 투자

와 같은 키워드는 특히 제4차 시기의 언론 보도와 학술 문헌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이민을 인구학적 문제에 대한 경제적 해결책으로 

프레이밍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외국인근로자 쿼터의 증가와 경제 활성

화 및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언론 보도의 강조는 정부가 이민을 국가 

번영과 문제 해결, 예를 들어 중소기업 및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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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적 노력을 보여준다. 경제적 필요

성 프레임은 이민자 유입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사회적 우려

를 함께 다루지 않으면 장기적인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Gallya L., et al., 2024). 

사회통합 과제 프레임에서 다문화, 사회, 통합, 교육과 같은 키워드는 

모든 출처, 학술 담론에서 나타난다. 이 프레임은 다양한 인구 집단을 

통합하는 데에 따르는 도전과 노력을 강조한다. 학술 문헌이 다문화사회

와 사회통합을 일관되게 탐구하는 반면, 대중 담론(네이버 블로그)은 불

법체류와 같은 즉각적이고 부정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통합 과제 프레임이 안보 위협 또는 경제적 필요성 프레임만큼 대

중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거나 깊이 이해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gram 분석에서 나타난 용어 사용의 차이, 즉 이민-정책과 외국인-

정책은 그 자체로 프레이밍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민은 보다 영구적이

고 통합적인 정책 접근을 암시하는 반면, 이민자는 일시적이거나 타자화

된 함의를 가질 수 있어서 덜 통합된 대중의 사고방식을 반영할 수 있

다. 이러한 미묘한 언어적 프레이밍은 기존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Goffman E., 1974; Entman R. M., 1993; Gallya L. et al., 

2024; 권영은, 2024).

4.2. 집단 간 접촉 이론의 적용: 태도 및 편견 설명

집단 간 접촉 이론은 이민자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편견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는 현상이 편견 감소에 기여하

는 긍정적 접촉 조건의 부족과 위협 인식의 만연에서 기인함을 이 이론

을 통해 설명한다. 프레이밍이 대중 인식에, 그리고 다시 집단 간 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Dominic A., 2017; 

Justin A., 2020). 

긍정적 접촉 조건의 부족은 이민자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 인식과 혐오증이 지속되는 것은 편견 감소에 기여하는 긍정적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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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긍정적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동등한 지위, 

협력, 공동 목표,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포함한다. 단순히 이민자 인구

가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인 집단 간 관계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오개념이 만연하여 막연한 두려움의 존재로 

부각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분석은 단순한 공존이나 피

상적인 접촉만으로는 편견을 줄이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사

적 영역에 외부인을 가깝게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는 의미 

있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접촉이 부족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되고 있음

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권영은, 2024). 집단 간 접촉이 안보 프레임

으로 인한 위협 인식 아래에서 발생하거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없이 이루어질 경우, 편견을 줄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

시킬 수 있다. 이는 프레이밍과 집단 간 접촉 이론의 중요한 상호작용

을 보여준다. 

위협 인식의 영향은 불법체류와 범죄와 같은 부정적 키워드가 대중 

담론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집단 위협 인식을 고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지된 위협은 개인이 포괄적인 규범에 따르거나 

긍정적인 집단 간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Visintin 

E. P. et al., 2020). 안보 위협 프레임은 이민자에 대한 인지된 범죄 

위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인지된 위협은 직접적인 경험에 기

반하지 않더라도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집단 간 우

호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프레이밍이 위협 

인식을 형성하고, 이 위협 인식이 다시 긍정적인 집단 간 접촉을 방해

하여 편견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저해하는 중요한 상호 연결성을 

보여준다. 

부정적 접촉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편견을 강화하는 데 강력한 영향

을 미친다. 예를 들어, 대구 모스크 사원 건축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같은 대표적 갈등 사례는 부정적 접촉이 어떻게 특정 프레임을 

강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는 이질적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 집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재산권 침해나 소음과 같은 구체

적인 불만으로 프레이밍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문화적 충돌이라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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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접촉 경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다시 미디어를 통해 확산

되면서 해당 이민자 집단에 대한 집단 위협 인식을 고조시키고, 결과적

으로 대중의 반다문화 정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따라서 정책

적 노력은 문제의 프레이밍과 의미 있는 접촉 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특정 집단의 제한된 통합 기회는 제3차 시기에 난민이 주요 토픽으로 

나타난 점과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모든 이민자 구성원이 동등하게 인

식되거나 통합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난민은 다른 이민자 집단에 비해 

통합 기회가 적기 때문에 원주민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적을 수 있다. 

이는 이민정책이 숙련 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계절 근로자 등 다양

한 이민자 구성원이 각기 다른 통합 기회를 가지며, 상이한 대중 인식

을 마주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집단 간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하위 집단

의 특정한 접촉 및 통합 장벽을 다루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적 조건은 프레이밍된 접촉 효과 모델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

되며, 이민정책 제언에서도 지역별 프레임 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

략을 강조한다. 지역적 조건은 이민자에 대한 인식 형성 방식과 접촉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 지역에서는 인력난 해소라는 경제적 필요성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

하여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지역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의 접촉이 주로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불법체류나 범죄와 같은 부정적 프레임이 강화될 경우, 지역 주민의 집

단 위협 인식이 고조되어 긍정적 접촉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다

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다문화 사회통합 과제 프레임이 더 중요

하게 인식될 수 있으며, 지역특화형 비자6)와 같은 정책은 지역의 산업

6)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로, 

사업 선정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특화 업종에 취업한 이민자에게 발급된다. 재외동포

와 가족 체류(F-4-R): 재외동포 및 그 가족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선정 지역에 거

주하며 특정 업종에 종사할 경우 발급된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2025년 신설: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법무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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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필요에 따라 특정 유형의 이민자를 유입시키고, 이는 해당 지역의 

접촉 패턴과 프레이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 

구조, 역사적 배경, 기존 이민자 공동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이민자 인식과 사회통합 과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4.3. 정책 및 사회통합: 재구성된 관점에서의 제언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책과 사회통합에 따른 재구성된 관점에서 

다음의 일곱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민정책 담론의 전략적 재구성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담론 관리가 요구된다. 제안된 가칭 이민청 등은 대중 담론을 선제적으

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불법체류와 같은 부정적 이슈에 대

한 반응적인 대응을 넘어, 이민정책 담론을 단순히 관리 또는 경제적 

효용의 관점에서 공존, 상호 이해, 공동 번영의 관점으로 전략적으로 재

구성해야 한다. 이는 모든 정부 부처에 걸쳐 일관되고 긍정적인 메시지

를 전달하는 것을 요구한다. 대중의 인식이 사회 환경 변화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프레임이 지배하도록 방치

하면 정책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권위 있는 중앙 정부의 선제

적이고 긍정적인 프레이밍은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켜, 반응적이고 두려

움에 기반한 태도에서 벗어나 수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며, 이는 정책 효과성과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용어의 표준화(N-gram)이다. 분석에서 나타난 이민-정책과 외

국인-정책 간의 용어 사용 불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민정책과 같이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정책 방향에 대한 통일된 

국가적 이해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서로 다른 용어는 다른 함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혼란을 야기하고 단편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

다. 통일되고 긍정적인 용어는 정부의 장기적인 통합 의지를 알리는 미

묘하지만 강력한 프레이밍 장치로 작용하여, 이민자를 사회의 영구적인 

구성원으로 수용하도록 대중을 독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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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긍정적 집단 간 접촉 환경 조성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구조화된 

집단 간 접촉 프로그램의 확대이다. 지방정부는 원주민과 외국인 주민 

간의 긍정적이고 질 높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홍보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피상적인 참여를 넘어 동등한 

지위, 협력, 공동 목표, 제도적 지원과 같은 긍정적 접촉 조건을 조성하

여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민정책 실행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은 긍정적인 집단 간 접촉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방 차원에서 긍정적인 집단 간 접촉을 위한 구조화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정책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적 거리감과 편

견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사회전문가7) 및 지역 연구 기관 활용이다. 다문화사

회전문가와 제안된 지역 이민 관련 기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

로 설계, 실행 및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전문

성은 프로그램이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특정 지역의 필요와 과제를 해결

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용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투자하는 것은 공존이라는 

추상적인 정책 목표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전

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이민정책 접근이다. 총체적 정책 패러

다임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민정책은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

을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권, 사회통합, 경제적 기여 등 다양한 측

면을 통합하고 유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와 기회를 균형 있게 제

공하는 총체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는 필수적이다. 이민정책이 종종 정책적 이슈에 급급하여 수립⋅집행되

는 반응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은 이민정책의 단편화를 초래하고 이민자

의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필요를 간과하게 만든다. 진정한 사회통합 정

책은 이민자를 단순히 노동력이나 경제적 기여자 이상의 복합적인 개인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

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다문화사회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과 교육 이수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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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며, 그들의 전반적인 발전과 복지를 목표로 하여 궁극적으로

는 호스트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

<표 2> 프레이밍된 접촉 효과 이론 모델(Framed Contact Effect Matrix)8)

프레임 유형 긍정적 접촉 부정적 접촉

경제적 

프레임

기능적 수용

- 이민자를 노동력⋅인구자원으로 

인식

- 고용현장 내 협력경험이 사회적 

거리 감소로 이어짐

- 실용주의적 수용 강화

도구적 반감

- 경제적 자원경쟁 인식 강화

- 일자리 뺏김 담론 확산

- 정책적 반감 강화 (E-9, 

숙련이민 반대 등)

안보적 

프레임

조건부 신뢰

- 군대, 치안, 공공서비스 분야에

서의 협력적 경험은 편견 완화 

가능성

- 단, 여전히 문화적 거리 존재

집단 위협 강화

- 범죄, 불법체류 경험이 

안보 위협 프레임 고착화

- 이민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일반화 확대

문화적 

프레임

상호문화 수용

- 공동행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교류는 상호존중 촉진

-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문화적 경계 강화

- 언어충돌, 종교갈등 등으로 

문화차이에 대한 위협감 

형성

- 타자화 담론 재생산

도덕적/환대 

프레임

공감적 통합

- 시민단체, 종교계의 긍정적 상호 

작용으로 윤리적 수용성 증가

- 이민정책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 

확보

환대 피로

- 반복된 수용 경험이 사회적 

비용 인식으로 전환

- 도덕적 환대가 과잉 수용 

담론으로 전환 가능

여섯째, 디지털 적응 촉진의 필요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이민정책에서 디지털 적응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코로나, 백신, 디지

털, 메타버스, 교육격차와 같은 키워드는 일상생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8) Allport(1954), Entman(1993), Pettigrew & Tropp(2006) 등 기존 이론을 바탕으

로 ‘프레이밍된 접촉 효과’ 개념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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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보여준다. 향후 이민정책은 이민자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통합되고 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민정책에서 디지털 적응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정보, 서비스 

및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여 통합을 촉진하고 격차를 줄이

는 현대 사회의 필수 과제이다.

일곱째, 균형 잡힌 이민정책 제공도 시급하다. 권영은(2024)의 연구는 

체류와 활용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지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이민정책이 여전히 주로 관리에 기반하고 있다

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민정책은 활동, 인권, 정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있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민자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활동

에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이민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글로벌다문화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 

앞의 제언에 따른 프레이밍된 접촉 효과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

론적 매트릭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프레임(정부 및 대중

이 이민자를 인식하는 틀)과 접촉의 양상(긍정적/부정적)의 조합이 사회

통합 결과와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이민정책 커뮤니케

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5. 결론

본 연구는 권영은(2024)의 방대한 이민정책 담론 데이터(2018-2024)

를 활용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심층적 인식 구조를 

분석하고, 프레이밍 이론과 집단 간 접촉 이론의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

하였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인구가 5%에 근접하며 다문화 국가의 

기준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압력은 이민 관련 정책의 발

전 동인으로 작용해왔으나,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의 다

양성에 대한 포용 및 관용 등의 시민의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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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신청 사태와 같이 부정적인 대중 정

서가 정책 실행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통계청의 2023년 

한국 사회동향 연구에서도 이민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이민정책 담론은 크게 경제적 필요성 프레임, 안보 위협 

프레임, 그리고 사회통합 과제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학계는 이

민을 인력난 해소, 경제 성장 동력 등 경제적 필요성 관점에서 프레이

밍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대중 담론, 특히 네이버 블로그

에서는 불법체류, 범죄와 같은 키워드를 통해 안보 위협 프레임이 강력

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이민정책의 성공적

인 실행에 주요한 장애물이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 접촉 이

론의 관점에서, 이민자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는 

것은 편견 감소에 기여하는 긍정적 접촉 조건의 부족과 위협 인식의 만

연에서 기인함을 설명하였다. 잘못된 조건에서의 접촉은 오히려 편견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대구 모스크 사원 건축 사례와 같이 부정적 접촉 

경험은 특정 프레임을 강화하고 집단 위협 인식을 고조시켜 반다문화 

정서를 형성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한 글

로벌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다룬 정책적 재구성이 시

급하다.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민자를 국가 발전의 대상이자 사회 공동체

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전환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법제나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 모두의 인식 재정립을 위한 효과적인 정

책적 방안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프레이밍된 접촉 효과 모델

은 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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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raming and Intergroup Contact 

Theories

Kwon, Young-eun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deep-seated perception structure of Korean society 

regarding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utilizing extensive discourse data on 

foreigner policies from 2018 to 2024, as presented in Kwon Young-eun’s 

(2024) research. Two theoretical approaches were employed in the analysis. 

Firstly, framing theory served as a powerful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direction and emotional responses of public perception. Secondly, intergroup 

contact theory provided psychosocial criteria for evaluating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policies. Accordingly, this study emphasizes the redesign of 

policy communication and the planning of institutional contact, proposing 

an integrated analytical model: the framed contact effect. This model 

demonstrates that perceptions of immigrants are complexly 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contact methods, frame types, and regional conditions. In 

conclusion, for Korea to truly advance towards a global multicultural society, 

a transformative perspective is needed, one that accepts immigrants as both 

subject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equal members of the social community. 

This necessitates not only legal frameworks and budgets but also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re-establish the perceptions of both the state and its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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